
한국사의 디아스포라

⑤
           일본 한인 디아스포라

1차시. 제국일본과 재일 한인의 형성
2차시. 식민지 조선인의 일본도항과 재일 한인의 

형성
3차시. 해방 이후 재일 한인 사회의 형성

4차시. 재일 한인 조직과 민족교육
5차시. 재일 한인 차별과 헤이트스피치
6차시. 재일 한인의 현재와 디아스포라



이영호  일본 한인 디아스포라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 조선. 하지만 재일 한인 중 누군가는 여전히 조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무국적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왜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고 있을까? 누군가는 하나의 조국을 지지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일본국적의 일본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재일 한인은 역사의 산물이자 한 줄로 
정의할 수 없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다.

2. 요약정리
1) 1910년 일제강점기 이후 일제의 강제징용, 농민층의 몰락, 세계적 정세와 같은 다양한 요
인으로 조선인이 일본으로 이주한다. 일제강점기 동안 매년 조선인 이주자가 증가했으며 해방 
직전인 1944년에는 약 20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거주했다. 1945년 해방 이후 약 6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남아 재일 한인 사회의 원형을 구축한다.

2) 재일 한인들은 이국 땅 일본에서 민족성 유지를 위해 각종 조직을 결성하고 재일 한인만의 
민족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민족성을 유지한다. 1945년 10월 <재일본조선인연맹>의 결성을 
시작으로 <일본대한민국민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등 다양한 조직이 결성된다. 이들 조
직은 해방 7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재일 한인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족성을 지키고 생활권을 형성하여 현재 삶의 모습을 형성했다.

3) 재일 한인들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재일 한인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인권운동과 소송을 제기하며 권리를 획득했다. 고마쓰가와 사건, 김희로 사건, 
히타치투쟁은 차별에 맞서는 재일 한인의 치열한 투쟁의 역사이자 스스로의 권리를 획득하는 
행동이었다. 

4) 1970년대 이후 재일 한인 사회에서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서도 재일 한인으로 살아가는 
‘제3의 길’ 가치관이 확산된다. 젊은 세대는 스스로를 코리안 재패니즈(Korean-Japanese)라
고 지칭하며 국가와 국적에 귀속되지 않는 한층 유연한 탈국가적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재일 한인의 역사와 현재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디아스포라의 삶의 궤적과 글로벌시대 공존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05 06. 재일 한인의 현재와 디아스포라
학습 목표 • 재일 한인의 과거와 현재를 정리해보자


